
‘노인성 근감소증 치료제’ 나오나

 지스트-㈜플루토 기술이전 협약 체결
- 노인성 근감소증 치료할 신약 후보물질 패키지… ㈜플루토에 기술이전

- 간 치료제에서 재발견… 주사제 아닌 먹는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 기대

   ▲ 기술이전 협약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플루토 윤광식 상무, 이봉상 상무, 전홍열 대표이사, 

지스트 생명과학부 다런 윌리엄스 교수, 정다운 연구교수, 기술사업화센터 문희곤 실장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직무대행 박래길) 다런 윌리엄스 교수팀이 비정상적으

로 근육이 감소하는 ‘노인성 근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들을 개발해 

㈜플루토에 기술을 이전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스트 생명과학부 다런 윌리엄스 교수, 기술사업화센터 문희곤 실

장, ㈜플루토 전홍열 대표, 이봉상 상무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3일(화) 

지스트 산학협력연구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노인성 근감소증은 노화와 함께 근육량과 근력 등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면서 뇌

졸중, 심혈관 질환은 물론 사망위험까지 높이는 질병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시판을 

허가받은 치료제가 없어 신약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근감소증은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질병으로 분류됐고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부터 질병 진단코드에 포함되는 등 일반적인 노화현상이 아닌 질병으로 인



식되고 있다.

지스트가 기술이전한 약물 중 하나인 말로틸레이트는 원래 미국식품의약국(FDA)이 

간경화 및 간손상 치료제로 승인한 약물로, 연구팀은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말로

틸레이트가 근감소증을 완화하는 메커니즘을 밝히고 실험용 쥐를 통해 근육량과 

근력 감소 완화효과를 확인했다.

‘약물 재창출’은 이미 시판된 약물 또는 안정성은 검증됐지만 임상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약물을 대상으로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찾는 신약 개발 방식이다. 

다런 윌리엄스 교수는 “노화된 실험용 쥐에게 말로틸레이트를 경구 투여했을 때 근

감소증 완화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 대부분 고연령층인 근감소증 환자들이 주사가 

아닌 먹는 약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안전한 경구용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플루토 전홍열 대표는 “플루토가 보유한 우수한 제제기술을 적용해 임상시험 등 

절차를 진행하고 글로벌 혁신 신약으로 상용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플루토는 인체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품 전문 개발회사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설립 

3개월 만인 작년 8월에 국내 중견기업 파마리서치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고 올

해 4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관절염 치료제 품목허가를 받아 출시를 준

비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기술 개발은 한국연구재단의 개인기초연구사업, C1 가스 리파이너리 사업 및 

집단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